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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우울과 자살 생각 간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과거 
노후준비가 가지는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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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 및 과거 노후준비의 조절효과를 탐색

하고, 노인의 자살 생각을 환기시키어 노인의 자살방지를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의 2010 서울시복지패널 2차년도 패널 자료를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하

였으며,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1,429명을 대상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노인의 우울이 자살 생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이 높아질수록 

자살 생각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노인의 우울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사회참여와 과거 

노후준비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일수록, 과거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

수록 자살 생각 및 의지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살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및 정책적 함의는 첫째, 노년층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참여활동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확대와 노후준비교육 및 상담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 방지를 위한 우울의 관리와 사회참여 및 과거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밝혔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우울, 노후준비, 사회참여, 자살 생각

ABSTRACT∶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of old people 
and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reparation for 
aging,  and to provide empirical basis to prevent suicide of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d the data from ‘2010 Seoul Welfare Panel’ administered by Seoul Welfare Foundation and 
analyzed 1,429 people over 65 years old living in Seoul. The result showed that firstly, depression 
is correlated positively with suicidal ideation. Secondly, social participation and preparation for aging 
moderate the relation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suggests 
that developing and improving infrastructure for preparing education and counsell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managing depression, social 
participation and preparation for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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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0년 한국의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 당 33.5

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 12.8명을 넘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냈다. 특히 2000년에서 

201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자살률은 101.8% 증

가하여 포르투갈 다음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장영식, 2012), 

2009년 당시 한국의 65세에서 74세의 노인 자살률

은 평균 자살률의 2.7배에 이른다(WHO, 2011). 

또한 노인의 자살은 신체 또는 정신적 질병과 더

불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자살률은 통계수

치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김동배․박서영, 2010),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자살이란 고의로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이며

(WHO, 2013a), 자살 생각이란 살아가는 동안 자

살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갖는 것(김근

영․황미구, 2009)이다. 자살 생각을 어떻게 하느

냐에 따라서 실제 자살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으며(강상경, 2010), 특히 노인의 실제 자살성공

률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질병

관리본부, 2010), 노인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자살은 그 개

인뿐 아니라 전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모지환․배진희, 2011), 자살을 한 

개인의 선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사회 전체에서 

수행해야 한다. 

기존의 자살관련 연구는 주로 우울과 같은 심

리적 요인들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연구들 또한 사회참여

나 노후준비가 자살 및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사회참여 관련 연구

의 경우 종합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여가스포츠(이종경․이은주, 2010)나 자

원봉사활동(Yunqing and Ferraro, 2005) 등 일부

에 국한된 사회참여를 살펴보았기에 보다 종합적

인 관점에서 사회참여활동이 우울과 자살의 관계

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준비 연구의 경우 우울과 자살 간

의 관계에서의 매개 또는 조절 효과로서 영향력

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노인의 자살을 해석하는 

데 있어 노후준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

(송태민, 2013; 박재규, 2008)이라고 추측하고 있

기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자살 생각과 우울의 관계를 규명하

는 데 있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인할 수 있

는 사회적 참여수준과 노인의 은퇴 이후 상황을 결

정지을 수 있는 과거의 노후준비의 영향력을 살펴

보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로서 연령, 성별, 동거형태, 학력수준, 경제상

황 등을 들고 있으나(강상경, 2010; 김동배․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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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10) 그 중에서도 우울은 노인 자살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Hunt et al., 2006; 

Conwell et al., 1996). 우울은 흔한 정신장애로서 

슬픔과 흥미상실, 죄책감, 자존감 하락, 불면증 등

의 특성을 가지며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로 이끌기

도 한다(WHO, 2013b). 우울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특히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체기

능 저하, 기존 역할 상실,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

의 변화를 겪으면서 우울에 더욱 취약하다고 알려

져 있다(정순둘․구미정, 2011). 자살 생각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연령, 성별, 학력수준, 경제

상황 등 다양하지만, 특히 우울과 자살 생각의 관

계가 밀접하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

고 있으며(Hunt et al., 2006; Conwell et al., 

1996; 최연희․김수현, 2008), 특히 우울증상을 

감소시켰을 때 자살위험도가 효과적으로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성완 외, 2008). 따라서 

노인의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노인의 자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살보다 상대적

으로 정책적․실천적 개입이 용이한 노인의 우울

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면 노인의 자살 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사회참여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많을수록 신체

적․심리적 기능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많은 선

행연구에서 증명하고 있다(김동배 외, 2012). 특

히 사회참여의 변수가 자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

키며(이종경․이은주, 2010), 자살과 우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완충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이은석․이선장(2009)의 연구에서 검증되기도 하

였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은 많은 신체적․경제

적․정서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Crumpacker, 

2008),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노인 이후의 삶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과거 노후준비는 

노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한다(김효신, 2008). 과거 노후준비와 자살간

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지만 간접

적으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의 경제적․심

리적 상황에 대해 노후준비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박재규, 2008) 통해 노후준비의 영향력

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종합적인 노

후준비 변수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또는 

신체적 노후준비가 조절 또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몇 몇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윤진 

외, 2013). 

따라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과거 노후준비는 자

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우울과 자살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

에서 사회참여 및 과거 노후준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여, 노인의 자살 생각 및 의지를 감소시키

고 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증적인 정책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우울이 자살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은 우울이 자

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노인의 과거 노후준비는 우울이 자

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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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우울과 자살 생각 

우울은 모든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심리상태이면서도 노인들이 보편

적으로 겪는 기분장애이다. 우울증을 겪는 노인들

은 보통 슬픔, 부정적 자존감, 삶에 대한 흥미상실, 

수면 및 식욕의 소실 등을 경험한다(Steffens and 

Potter, 2008). 또한 정순둘․구미정(2011)에 따르

면 특히 중․고령자들은 연령증가에 따라서 질병

증가와 신체기능 저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

의 원인으로 인해 우울증에 더욱 취약하다고 보고

하고 있다. 

노인의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들 중 

우울증상이 있는 노인 비율은 연구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조맹제(2002)는 7~23.5%로, 김

재민 외(2002)는 약 33%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경희 외(2012)에 의해 2011년 실시된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약 29.2%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

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우울에 대한 연

구의 대부분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이러한 연구들은 일

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

가 낮을수록(빈곤가구>차상위가구>일반가구) 우

울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동배․손의성, 

2005; 김기정․표갑수, 2008; 신창환, 2010; 강상

경․권태연, 2008). 

노인의 자살 생각 혹은 태도란, 살아가는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해보는 것(김근영․황미구, 

2009)으로 자살 생각이나 그에 대한 의지는 실제

로 자살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강상경, 2010) 우리나라 노인의 자

살 생각의 위험성은 더욱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연령, 성별, 동거형태, 학력수준, 결혼상태, 경제상

황 등이다(강상경, 2010; 김동배․박서영, 2010; 

신동준, 2004; 배진희․엄기욱, 2009).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은데, 

기존 연구들은 노인들의 자살 생각과 우울의 관계

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Hunt et al., 2006; 

Conwell et al., 1996; 최연희․김수현, 2008; 황미

구․김은주, 2008; 양순미․임춘식, 2006). 

모지환․배진희(2011)는 2009년 한국종합사회

조사(KGSS)를 이용하여 성별 및 연령별 집단비

교를 통해 자살 행동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노인은 스트레스, 우울, 사회갈등이 자

살 행동과 관련되어 있었고, 여성노인은 우울, 주

변인 자살, 자살 생각이 자살 행동과 관련되어 있

었다. 강상경(2010)은 서울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

를 이용하여 우울과 자살 생각 관계의 성별 및 연

령 차이를 구조방정식 및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연

구한 결과, 우울과 자살 생각의 관계가 여성보다 

남성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김성완 외

(2008)의 연구결과 또한 우울증상이 자살위험도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증

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자살 예방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김근영․황미

구(2009)는 노인의 노화지식수준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노인의 노화관련지식

수준은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노인의 자살 생

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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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우울과 자살 생각에 관한 사회참여, 

과거 노후준비의 조절 효과 

1) 사회참여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따르면 성공적인 

사회참여활동은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 상호작용

을 제공함으로써 애정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욕구

를 채워주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Maier and Klumb, 2005). 또한 사회참

여활동은 기존의 역할을 상실한 노인에게 활동기

회를 제공하여 노화로 인한 쇠약, 자존감의 하락, 

삶의 만족도 감소 등을 예방하거나 지연해주는 효

과를 가진다(Jang and Chiriboga, 2011).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는데 김영범․이승훈

(2008)은 사회활동을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라는 관점’에서 정의하여 종교활동․여가활동․

공공단체․연고집단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고, 주경희(2011)는 ‘일과 여가와 관련된 

활동 중 개인단독활동을 제외한 공식적이고 비공

식적인 조직 내 개인들 간의 상호관계활동’이라고 

정의하여 사회참여 범위를 유급의 노동, 무급의 봉

사활동 및 각종 단체와 조직 내에의 여가활동까지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을 사회참여, 평생

학습,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

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 정의하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사회참여활동이 많은 노인

일수록 신체기능이 양호하게 나타나며(박경혜․

이윤환, 2006),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

고하고 있다(오승환, 2007). 또한 사회참여활동은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상실, 가족상실과 같은 심

리․사회적 적응을 높이고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

는 등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고 있어(이종경․이은주, 2010; 한경혜․김

주현, 2001) 사회참여활동은 노인들에게 삶의 활

력소를 제공하고 신체․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동배 외, 2012). 

노인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노인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

되고 있다. 이종경․이은주(2010)는 여가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자살 생각이 참가하지 

않은 노인의 자살 생각보다 낮은 것을 발견하였

고,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은석․이

선장(2009) 또한 신체적 여가활동참가 정도가 노

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 생각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킴을 검증하였다. 

또한 Yunqing and Ferraro(2005)는 사회참여

활동 중 하나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살 생각

과 관련 있는 부정적인 정신건강 요인을 낮추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사회참여의 변수가 매개 또는 조절 효과를 가

지는 것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검증할 수 있다

(이묘숙, 2012; 박미진, 2009; 이은석․이선장, 

2009). 특히, 이은석․이선장(2009)은 노인의 우

울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체적 여가

활동이 긍정적인 완충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검증

하였는데, 이 연구는 사회참여활동 중 오직 신체

적 여가활동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울 및 정신건강과 관련

된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 또는 사회

적 지지변수가 조절 또는 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을 

신원우(2011)와 박용순․송진영(2012)이 검증하

였다. 특히, 신원우(2011)는 여가활동 참가가 노

인의 우울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 

효과를 가짐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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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참여가 우울과 심리

적인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고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 또한 우울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 대해 사회참여가 조절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과거 노후준비 

노인이 되면서 신체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경

제적 불안정, 기존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해 우울, 

자아존중감 감소, 소외감,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의 

심리적인 변화까지 함께 겪게 된다(Crumpacker, 

2008). 따라서 노년기의 안정과 보장을 위한 노후

준비는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킴으로써 성

공적인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김효

신, 2008). 노후준비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노후준

비,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로 구분된

다(이윤진 외, 2013; 이정화, 2009). 경제적 노후

준비는 은퇴 후 갖추어야 할 경제적 수준에 대해 

노후자산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노후

준비는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준비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노후준비는 정서적

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는 

등의 준비를 의미한다(이정화, 2009). 

우리나라의 노후준비를 연구한 논문들은 대부

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연구하였고(권혁창 외, 2012; 배문조, 

2011; 김지경․송현주, 2010; 고정옥․김정숙, 

2009; 김효신, 2008), 대부분 인구사회학적 측면

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노후준비와 자살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 송태민

(2013)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을 연구하면서 제

대로 된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사회․경제적 여건

이 ‘자살시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

으며, 박재규(2008) 또한 노인의 경제적 빈곤상태

와 건강상태는 자살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

다고 보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제적 빈곤상태의 

원인은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조기 은퇴로 인해 부

족한 노후준비 때문이기 때문에, 과거의 노후준비

여부가 자살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후준비가 조절 또는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여

부를 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형수(2000)

와 김효창․손영미(2006)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빈곤노인의 경우 사

회활동과 인간관계가 위축되면서 사회적 격리로 

이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결국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우울과 자살 간의 관계에 대해 노후

준비 여부가 영향력을 갖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준비의 조절 및 매개효과를 살펴

본 김진현․원서진(2011)의 분석결과, 신체적 노

후준비는 노후빈곤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에 

대해 매개효과를, 사회적 노후준비는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윤진 외(2013)에 

따르면 은퇴자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적 노후준비가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적․사회적․경제적 노후준비가 각

각 조절 효과를 갖고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 또한 우울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 대해 

과거 노후준비가 조절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결

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과 자살 생각 간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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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수준 및 과거 노후준비의 조절 효과를 알

아보고자 하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사회참여

 
과거 노후준비

우울 자살 생각

통제변수
성별, 학력, 취업여부,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복지재단의 ‘2010 서울시복지

패널’ 2차년도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서울

시복지패널조사는 서울시 25개 구에 거주하는 가

구 및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2년 주기로 추적하

여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로, 2단계 층화표집방법

을 통해 총 3,304가구의 7,021명의 가구원이 최종 

2차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조사는 컴퓨터

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서울시복지패널, 2012). 총 7,021명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남녀 노인 총 

1,429명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자살 생각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살 생각으로  Beck et 

al.(1979)이 개발한 자살 생각 척도(Scale for 

Sucidal Ideation: SSI)를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살 생각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해 생각했는지 여부를 물어보아 측정하

는데, 응답자의 자살에 대한 생각 및 태도에 대하

여 ‘살고 싶은 소망은?’, ‘자살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지’, ‘자살에 대한 태도는?’, ‘자살에 대해 구체적

인 방법까지 계획했는지’ 등의 자살의도 수준을 포

함한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3점 

리커트(Likert) 척도이며, 그러한 생각 및 태도에 

대하여 ‘없다’ 0점에서 ‘많이 있다’ 2점으로 측정하

였다. 총점 범위는 0점에서 38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 및 의지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2) 우울

본 연구의 우울은 Zung(1965)에 의해 개발된 

우울증 자가측정척도(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송옥헌(1977)이 번안한 뒤 한국어

판 자기평가식 우울 척도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

용하였고, ‘지난 한달 동안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응

답한 것이다. 본 연구의 우울 수준은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10문항과 부정적 감정을 측정하는 나머지 10문항

으로 나뉘며, 긍정적 문항에 대하여 역산하였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Likert) 척도이며, 응답자

의 상태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

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우울의 총 점수는 20점

에서 8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1)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 이 SDS지수(SDS index)는 임상적 유의성 판단에 사용하기도 한다(Zung, 1965; 고정은․이선혜, 2012, 재인용).

SDS 지수=raw score/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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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참여

 본 연구에서 사회참여는 모임, 단체 활동에 얼

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측정

한 것으로, 사회참여의 시기는 조사를 하던 당시

를 기준으로 ‘현재’이다. 사용하고 있는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급 학교 동창회 

등 학교 모임, 비슷한 취미 혹은 운동을 공유하는 

모임, 향우회 등 출신 지역 모임, 종친회 등의 연

고 모임, 종교 모임, 시민단체 모임, 자선단체 모

임, 정당 등의 정치 관련 활동 모임, 직업 또는 직

무와 관련한 모임 등을 포함한 모임 및 단체 활동

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

여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적극적

으로 활동한다’ 5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11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분석에 이용

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9

로 나타났다.  

4) 과거 노후준비

본 연구에서 과거 노후준비는 과거에 노인이 

노후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것으로, 

65세 이상인 개인에게 65세가 되기 이전인 ‘과거’

의 노후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있다. 노후를 

위한 건강유지, 노후자금준비, 사회참여, 취미․여

가활동, 직업능력의 5개 영역에 대한 준비에 있어

서 본인의 노후준비 정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척도는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1점에서 ‘매우 열심히 준비했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과거에 

노후준비를 많이 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5개의 문항의 평균 점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척

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96으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기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통제변수로 성별, 

학력, 취업여부,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수준을 투

입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 노인을 기준변수로 

측정하였고, 학력수준은 ‘초졸 이하’ 1점에서 ‘대학

원 졸업 이상’ 6점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취업

여부는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혼인상태는 현재 혼

인상태에 있는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분하였

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은 응답자가 평소에 

인지하고 있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

로서 ‘아주 좋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건강하다’ 5

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인

식하는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부호화 과정과 오류검토 과정을 거친 후, 인

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검증을 위한 t-검증 및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살 생각에 대한 우

울과 사회참여 수준, 과거 노후준비의 조절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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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 노인이 593명(41.5%), 여

성 노인이 836명(58.5%)이었으며, 학력은 초등학

교 졸업자가 684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292명(20.4%), 중학교 졸

업 245명(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가 중학교 졸업자로서 학력수준은 대체로 낮

은 편이었다.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을 

가진 노인은 198명(13.1%)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혼인상태의 경우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혼인상태

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900명(63.0%)으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수준

은 1점에서 5점 척도로서 평균 2.39(SD=.88)로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수 빈도(%)
평균

(최소-최대)
표준편차

성별
남 593(41.5)

여 836(58.5)

학력

초졸이하 684(47.9)

중졸 245(17.1)

고졸 292(20.4)

전문대졸 26(1.8)

대졸 165(11.5)

대학원이상 17(1.2)

취업여부
취업 198(13.9)

비취업 1231(86.1)

혼인상태
혼인상태 900(63.0)

비혼인상태 529(37.0)

주관적 건강 1429
2.39

(1-5)
0.88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주요변수 특성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종속변수로 자살 생각, 

독립변수로 우울, 조절변수로 사회참여 및 과거  

노후준비이며,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2)을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주요변수의 기술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살 생각은 최대 29

점까지 분포하였으나 평균 2.17점(SD=4.157)으

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울은 최소 

20점에서 최대 68점으로 분포하였으며, 평균 44.47

점(SD=8.465)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사회참

여는 척도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최소 1점에

서 최대 4점까지 분포하였는데, 이는 사회참여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없

었다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과거 노후준

비의 경우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의 최소 1점에서

부터 ‘매우 열심히 준비했다’의 최대 4점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사회참여의 평균과 과거 노후준비 

평균은 각 1.50점(SD=.574)과 2.08점(SD=.547)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자살 생각 2.17 4.157 0.00 29.00 2.78 8.34

우울 44.47 8.465 20.00 68.00 -0.11 -0.10

사회참여 1.50 .574 1.00 4.00 1.16 0.94

과거

노후준비
2.08 .547 1.00 4.00 0.07 0.11

<표 2> 주요 변수 특성

3.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의 

2) 변수들의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한 통계적 검증에서 왜도 및 첨도가 조금이라도 일변량 정규성 위배 시, 정규성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보다는 절대값의 크기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왜도는 절대값 3을, 첨도는 8 혹은 1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정규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Kline, 2005; 박재숙‧성회자, 2010). 이 기준에 의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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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의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 취업여부, 혼인상태가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력의 경우,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자살 생각 평균이 가장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

(Dunnett T3)을 실시한 결과, 초졸 이하의 학력 집

단과 대졸 이상 학력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취업여부의 경우, 현재 소득이 있

는 직업을 가진 집단이 직업이 없는 집단보다 자살 

생각 수준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고, 혼인상태 역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자 집단이 비혼인 상태

의 집단보다 자살 생각 평균이 낮게 나타났으며,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변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성별
남 593 .10 .214

-1.348
여 836 .12 .222

학력

초졸이하 684 .14 .239

5.499**
중졸 245 .10 .201

고졸 292 .10 .210

대졸이상 208 .07 .168

취업

여부

취업 198 .07 .198
3.109**

비취업 1231 .12 .221

혼인

상태

혼인 900 .09 .196
4.820***

비혼인 529 .15 .248

<표 3>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차이

* : p<.05, ** : p<.01,  *** : p<.001

주 : 학력의 사후검증(Dunnett T3) 결과, 초졸 이하 집단

과 대졸 이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자살 생각, 우울, 사회참

여, 과거 노후준비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모든 변수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단순 

상관계수가 모두 0.6 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살 생각

은 우울(r=.366, p<.001)과 유의한 정(+)의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참여(r=-.120, 

p<.001)와 과거 노후준비(r=-.204, p<.001)와는 

유의한 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울은 사회참여(r=-.280, p<.001), 과거 노후준비

(r=-401, p<.001)와 유의한 부(-)의 상관이 있었

으며, 사회참여는 과거 노후준비(r=.385, p<.001)

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을 보였다. 상관계수 및 

유의수준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수 1 2 3 4

1.자살 생각 1

2.우울 .366*** 1

3.사회참여 -.120*** -.280*** 1

4.과거 노후준비 -.204*** -.401*** .385*** 1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 p<.05, ** : p<.01,  *** : p<.001

5. 우울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

노인의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 중 혼인상태(β=-.097, p<.01), 주

관적 건강(β=-.082, p<.01)이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배우자 노

인일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에 대

한 생각 및 의지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인 우울(β=.324, p<.001)이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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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태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B SE β t

통제

성별 -.476 .245 -.056 -1.943

학력 -.029 .081 -.010 -.352

취업여부 -.267 .306 -.022 -.872

혼인상태 -.838 .240 -.097 -3.486**

주관적건강 -.385 .125 -.082 -3.085**

독립 우울 .166 .014 .324 12.165***

R2 .149

Adjusted   .145

F 41.473***

<표 5>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 : p<.05, ** : p<.01,  *** : p<.001

6. 사회참여 및 과거 노후준비의 조절 효과 

검증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 간의 사회참여 및 과거 노후준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제

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한 Model 1과 

Model 1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Model 2를 위계적

으로 분석하여 설명력의 증가량과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해석의 용이함과 다중

공선성 발생을 고려하여 평균 중심화한 변수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고(홍세희, 2007), 다중회귀 분석

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 팽창계수 값과 공차 한계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공차 한계값은 .5이상, VIF값

은 2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계수, 2008).

Model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혼인상태

(β=-.095, p<.01), 주관적 건강(β=-.079, p<.01)이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고, 독립변수인 우울(β=.312, p<.001)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없는 

노인일수록,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 및 의지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Model 2는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Model 1

의 설명력에 비해 변화된 설명력은 2.3%(R2 

change=.023)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 중 성별(β=-.059, p<.05), 혼인상태(β

=-.088, p<.01), 주관적 건강(β=-.058, p<.05)이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고, 독립변수인 우울(β=.323,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호작용항에서는 우울과 사회참여(β

=-.093, p<.01), 우울과 과거 노후준비(β=-.092, 

p<.01)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참여와 과거 노후준비가 우울과 자살 생각 간

의 관계를 조절함을 알 수 있다. 즉, 우울 수준이 

높더라도 사회참여 및 과거 노후준비 정도에 따라 

자살에 대한 생각 및 의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조절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분

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또한 Model 2에서 검증된 사회참여 및 과거 노

후준비의 조절 효과 크기를 Cohen(1988)이 제시

한 확인 공식을 통해 조절 효과의 유의미성 정도

인 상호작용 효과크기(ƒ2)를 산출한 결과, 효과크

기(ƒ2)는 0.03으로 Cohen(1988)이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임계치보다 커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3).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모형의 조절 효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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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생각

Model 1 Model 2

B SE β t B SE β t

통제

성별 -.436 .246 -.052 -1.769 -.495 .243 -.059 -2.033*

학력 -.007 .086 -.002 -.081 -.033 .085 -.011 -.381

취업여부 -.256 .306 -.021 -.836 -.307 .302 -.026 -1.016

혼인상태 -.814 .242 -.095 -3.367** -.760 .239 -.088 -3.181**

주관적 건강 -.375 .126 -.079 -2.963** -.272 .126 -.058 -2.155*

독립 우울(a) .160 .014 .312 11.135*** .165 .014 .323 11.657***

조절
사회참여(b) .153 .203 .021 .753 .025 .203 .003 .123

과거 노후준비(c) -.389 .220 -.051 -1.773 -.294 .217 -.039 -1.352

상호작

용

(a)*(b) -.089 .025 -.093 -3.478**

(a)*(c) -.077 .022 -.092 -3.484**

R2 .151 .174

Adjusted   .146 .168

F 31.541*** 29.811***

* : p<.05, ** : p<.01,  *** : p<.001

<표 6> 사회참여 및 과거 노후준비의 조절 효과

<그림 2> 사회참여의 조절 효과

     

<그림 3> 과거 노후준비의 조절 효과

한 경향을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그림 3>과 같

다. <그림 2>는 사회참여 활동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설정하여 얻어진 회귀식을 그래프로 

도식화한 것으로, 사회참여 정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래프의 기

울기가 완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회참여 수

3) 조절 효과의 판단기준으로 상호작용의 효과크기(ƒ2)가 0.02보다 크면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Cohe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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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이 높더라도 자살 생각 증가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3>은 과거 노후준비 정도의 조절 효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이 그래프 역시 과거 노후준비

를 많이 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상대

적으로 그래프 기울기가 완만함을 알 수 있다. 즉, 

과거 노후준비를 적게 한 집단에서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 및 의지 정도가 큰 폭으로 증

가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 및 과거 노후준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의 차이 분석 결과, 학력, 취업여부, 혼인상태가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저학력, 소득의 감소, 가족 자원

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살 생각 및 의지 수준을 더 

높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인 자살과 관련한 프로그램 적

용 시 노인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노인의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우울이 자살 생각에 정(+)의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 수

준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 및 의지 수준은 높아진

다고 할 수 있으며, 자살 위험도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이 자살을 예측

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Hunt et al., 2006; 모지환‧배진희, 2011; 이인정, 

2011; 강상경, 2010; 김성완 외, 2008).  또한 자살 

생각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우울

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및 정책 지원 

계획에서 우울 관리‧예방 및 정신건강 치료 관련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셋째, 사회참여는 노인의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의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활동에 더욱 활발히 참

여할수록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

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

의 우울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여 노인의 자살방

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시, 노인

들에게 활발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넷째, 과거 노후준비가 노인의 우울이 자살 생

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의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과거 노후준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는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나 인식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노후준비라 함은 노

년기 이전의 다양한 활동, 환경을 통해 축적되는 

성격이 강한 만큼 노년기를 맞이하기 이전부터 그

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노년기를 준비하는 중‧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여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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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

는 노후준비 교육, 노후 상담 등의  정보의 장 마

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노인의 자살방지를 위하

여 우울을 완화시키고, 사회참여 및 노후준비에 대

한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은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비공식적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막으며, 동년배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김동배 

외, 2012). 또한 사회참여활동은 새로운 역할을 부

여하여 노인에게 활력을 주고 정체감 형성, 자존

감 향상을 가져오는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

나 노인의 사회참여는 접근성의 제한, 정보의 부

재 등으로 인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참

여활동의 개발과 프로그램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년층이 참여하고 선택하는 활동에 대한 이

해를 돕고, 참여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

한 적절한 홍보를 통해 노년기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노년층이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를 위해 지자체의 노년기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

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동반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노년기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확대와 

노년기뿐만 아니라 노년기를 준비하는 연령층에 

노후준비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프로그

램 활용을 위하여 지자체, 민간 기업, 지역사회 단

체 및 시설 등의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주민

의 이용률이 높은 지역사회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

준비 교육 및 상담 내용에는 노후준비의 필요성뿐

만 아니라 노후준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정보제

공과 설명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에 대한 이해를 돕

고, 각 유형별 노후준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 사회참여, 과거 노후준비 간의 관계를 통합

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노인의 자살 방지를 위한 

우울의 관리와 사회참여 및 과거 노후준비의 중요

성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참여

와 과거 노후준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노

인의 자살방지를 위한 개입 방안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며,  추후 더욱 발전적인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

였으며, 이에 분석 대상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65

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데이터의 한

계 상 연구대상의 연령을 세분화시켜 살펴보지 못

하고 65세 이상으로만 묶어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노년층 중에서도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뉘는 각 

연령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결과

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노인으로 일반화하

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세분화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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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보다 실증적

이고 다양한 개입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구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를 통

제변수로서 고려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체변수로

서 취업여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가구소

득의 변수가 노인의 우울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

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추후연

구에서는 반드시 분석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데이터의 제한점으로,  패널 조사 및 변수

의 특성상 심도 있는 측정이 불충분한 경우가 따

른다. 변인을 측정하는 데 있어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항수가 줄거나, 변인에 대한 

측정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도 각 변수들을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충분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우울이나 

자살 생각 변수는 다소 민감한  질문으로 양적 연

구의 변인으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면접이나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등을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자살은 다양한 체계의 영향

을 받는데,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포함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이루

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사회ㆍ환

경 요인 등의 다양한 체계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또한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 간 인

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적인 개입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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